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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19. 6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에너지수입액은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크게

영향을 받는 것으로 에너지전환과 무관
(헤럴드경제 6.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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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재생에너지는 100% 자연에너지로부터 생산되므로 에너지 전환
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입액 증가와 관계가

없으므로,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
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

◇ 에너지수입비용은 석유가격과 연동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
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며, 연도별 분석 시 LNG 및 석탄 등 에너지
수입액은 에너지가격 변화에 기인

◇ 6월20일 헤럴드경제, <‘탈원전’ 이후 에너지 수입액 87% 급증>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□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이 2년전보다
87% 늘어난 12조7천억원 기록

ㅇ 이는 지난 2년간 고비용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

ㅇ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은 65% 수준으로 떨어졌고 LNG발전
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

□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최근 다시 원전 사업에 복귀

ㅇ 프랑스는 70%인 원전 의존률을 2025년까지 50%로 낮출 계획이
었으나 지난 2017년 정책을 전면 수정

ㅇ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 16%에서 지난해 21%로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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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설명 내용

※ 12조7천억원을 에너지수입액으로 보도하였으나, 이는 ‘16년 대비 ’18년 LNG
수입액 증가분에 해당

□ 재생에너지는 100% 자연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
전환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입액 증가와 관계가

없으므로, 태양광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했다는
주장은 사실이 아님

□ 에너지수입비용은 석유가격과 연동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크게
영향을 받는 것이며, 연도별 분석 시 LNG 및 석유 수입금액은
주로 가격 변화에 기인

ㅇ 동 기사에서 ‘18년과 비교한 ’16년은 미국의 셰일 오일․가스 생산
증가, 개도국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석유, LNG 등 에너지가격이
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, 에너지수입액이 ‘06년 이후 최저치를

기록한 특수한 해임

ㅇ ‘17, ’18년은 에너지수입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, ‘14년에 비해

에너지수입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, 에너지수입액 증가를 에너지
전환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임

* 에너지수입액(백만불) : 178,698(’13) → 174,138(’14) → 102,715(’15)→
80,942(’16) → 109,465(’17) → 145,969(’18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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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유가 변동 추이 >

□ 원전 가동률 하락은 에너지전환과 무관함

ㅇ 원전 가동률 하락은 과거 원전 부실시공에 대해 ‘16.6월부터 보정

조치를 함에 따라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면서 불가피 발생한
것으로, 에너지전환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낮췄다는 주장은
전혀 사실이 아님

ㅇ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

대한 원안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,

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

정책과 무관함

ㅇ 최근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면서 원전 가동률은 ‘18년

65.9%에서 ’19년 1분기 75.8%로 증가하였고, ‘18년 LNG가동률은

46.1%이나 '10～’14년에는 48%～65.7%이었으므로, 작년 LNG

가동률이 사상최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□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현재로서 예단할

수 없음

ㅇ ‘17.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’30년
까지 10.9%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

ㅇ 전세계적인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
설치 비용과 발전 단가는 빠르게 하락*하고 있음

- 4 -

* 전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변화(’10 → ’17, $/kWh, 국제재생에너지기구)
- (태양광) 0.36 → 0.10, (태양열) 0.33 → 0.22, (해상풍력) 0.17 → 0.14

- 미국, 영국에서는 각각 ’22년과 ’25년에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과
석탄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였고,

* 美 EIA('17.4, $/MWh. ’22 전망) : (태양광) 85, (원자력) 99.1, (석탄) 140
* 英 BEIS('16.11, ￡/MWh, ’25 전망) : (태양광) 63, (원자력) 95, (석탄) 136

- 국내에서도 ’20년대 후반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보다

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*가 있음

* 산업조직학회, 에경연 (’17.12)

ㅇ 중 장기적으로 2020년대 후반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 및 원전보다
하락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
늦추는 것이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

□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현재 약 75%인 원전 발전비중을
50%로 감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단지 시기를 조정

ㅇ ’18년 11월,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비중 축소 목표시기를

연장(’25→’35년)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이는 원전발전
비중 축소가 아닌 시기조정임

□ 영국의 원전 발전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전력수요 감축을 통해

발전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임

ㅇ 영국의 총 발전량은 ’10년 382TWh에서 ’17년 336TWh로 감소
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(86TWh)과 가스발전(42TWh)이
축소된 반면 태양광, 풍력 발전은 증가(51TWh) 하였음

ㅇ 동 기간(’10~’17년) 동안 영국에서 신규 원전이 건설된 바 없으며
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8.0%(‘10)에서 31.8%(’17)로 증가하는
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빠른속도로 추진 중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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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문의 : 에너지혁신정책과 정종영 과장 / 성시내 서기관(044-203-5121)

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 / 양정식 서기관(044-203-5361)

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 / 홍충완 사무관(044-203-5326)

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 / 박영진 사무관(044-203-5174)


